“나도 사진작가처럼!” 갤럭시 S7 카메라 ‘프로’ 모드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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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뉴스룸에서 발췌 
요즘 여행을 가보면 수 년 전과 확연히 달라진 풍경이 하나 있다. 
대다수 사람들 손에 디지털 카메라 대신 스마트폰이 들려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카메라를 따로 갖고 다니는 것보다 가볍고 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그만큼 향상된 덕분이기도 하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대충 찍어도 잘 찍히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실제로 갤럭시 S7이나 갤럭시S7 엣지(이하 ‘갤럭시 S7’)의 홈버튼을 두 번 누르면 카메라가 바로 실행되고, 셔터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그림 같은 작품이 완성된다. 하지만 사용자의 눈높이는 날로 까다로워지고 ‘스마트폰으로 전문 작가의 작품 버금가는 사진을 찍을 순 없을까?’ 고민하는 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갤럭시 S7의 ‘프로’ 모드는 그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답이다. 
 
한눈에 들어오는 사용자 환경
[image: 갤럭시 S7의 프로 모드]
프로 모드라고 해서 겁먹을 필욘 없다. 갤럭시 S7의 프로 모드는 한눈에 들어오는 손쉬운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 가로 화면으로 볼 때 왼쪽엔 △자동초점 범위 △측광(화면의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밝기를 측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모드 △타이머 △플래시 등을 설정하는 아이콘이 자리 잡고 있고, 오른쪽 아이콘을 통해선 △색조 △초점 △화이트밸런스 △감도 △셔터 속도 △노출값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감도와 셔터 속도가 자동으로 설정돼 있을 때도 현재 값이 표시돼 촬영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색조 조절로 ‘나만의 색’ 표현을
[image: 색조 조절을 통해 나만의 색을 표현하자]
색조는 일반 카메라의 ‘필터’와 비슷한 기능이다. △포근한 △선명한 △빛바랜 △아련한 △화창한 등 다섯 가지 기본값이 있고, 사용자 취향에 따라 맞춤형 색조를 두 가지 더 저장할 수 있다. 프로 모드에서 다양한 설정을 만진 이후에도 색조 조절을 통해 필터를 씌운 것처럼 새로운 색감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image: 선명한 색조로 찍은 햄버거 사진. 다양한 색깔들이 모두 강조돼 있다]▲선명한 색조로 찍은 사진. 다양한 색깔이 고르게 강조돼 있다
[image: 사용자가 항복별로 직접 색조를 조절할 수 있다 ]▲사용자가 항목별로 색조를 직접 조절할 수 있다
사용자가 직접 색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후 5시가 넘어 해가 서서히 노랗게 물들던 날, 마치 한낮처럼 맑은 느낌을 주기 위해 색조를 조절했다. 색온도를 낮추고, 대비와 채도를 높였다. 밝은 느낌이 좋아 하이라이트도 함께 높였다.
[image: 미리보기로 본 색감 그대로 표현됐다 ]▲미리보기로 본 색감 그대로 표현됐다
[image: 해질 무렵인데도 호수에 반사된 하늘빛이 푸르게 나왔다]▲해질 무렵인데도 호수에 반사된 하늘빛이 푸르게 나왔다
 
수동 초점으로 원하는 지점에 ‘집중’
[image: 수동 초점으로 원하는 데 집중하자]
자동 초점 기능은 점점 빠르고 정확하게 발달하고 있다. 갤럭시 S7에선 사용자가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의 거리를 고려해 별도로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카메라가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준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기기가 맞춰주는 ‘최상’의 초점이 반드시 사용자가 원하는 초점은 아닐 수 있다. 그럴 땐 수동 초점 기능으로 사용자가 의도하는 곳에 포커스를 맞춰 사진을 촬영하면 된다.
갤럭시 S7 프로 모드에선 이전까지 전문가용 카메라에서나 볼 수 있었던 기능도 쓸 수 있다. 작은 화면으론 아무래도 수동으로 초점 맞추기가 쉽지 않은 점에 착안, 초점을 맞추는 동안 화면을 확대해 보여주는 MF 어시스트(Manual Focus Assist) 기능이 그것이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섬세하게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 가능해진다. 다양한 사물이 한 화면에 얽혀 있어 카메라가 판단하는 최상의 초점이 사용자 생각과 다를 때 활용하면 좋다.
[image: 원하는 위치에 수동으로 초점을 맞춰 촬영했다]▲원하는 위치에 수동으로 초점을 맞춰 촬영했다
 
감도와 셔터 속도, 그리고 밝기
[image: 감도와 셔터 속도, 그리고 밝기]
감도와 셔터 속도, 그리고 노출값(밝기)은 서로 연결돼 있다. 감도는 카메라 센서가 빛에 민감한 정도, 셔터 속도는 사진을 찍기 위해 빛이 들어오는 시간, 노출은 카메라가 판단하는 현재 상황의 밝기를 각각 의미한다.
‘자동’ 모드로 사진을 찍을 때의 노출은 0(베이스)이다. 그러면 카메라가 스스로 적당한 감도와 셔터 속도를 설정한다. 주변이 어두우면 카메라는 셔터를 길게 열거나 감도를 높인다. 감도를 높이면 같은 셔터 속도에서 더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노이즈가 많이 발생한다. 반대로 셔터 속도를 길게 하면 손떨림에 취약해지고 위 사진처럼 잔상이 생기게 된다. 프로 모드에선 이 값들 역시 사진에서 특정한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image: 감도를 유지하고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면 분수의 물줄기가 마치 선처럼 찍힌다]▲감도를 유지하고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면 분수의 물줄기가 마치 선처럼 찍힌다
[image: 셔터 속도를 빠르게 설정하면 물방울 하나하나를 찍을 수 있다 ]▲셔터 속도를 빠르게 설정하면 물방울 하나하나까지 선명하게 찍힌다
[image: 셔터 속도를 조절하면 전문가용 카메라에서나 가능했던 ‘궤적 사진’도 찍을 수 있다. ]
셔터 속도를 조절하면 전문가용 카메라에서나 가능했던 ‘궤적 사진’도 찍을 수 있다. 감도를 최대한 낮춘 후 셔터 속도를 길게 했더니 위와 같은 결과물이 나왔다. 
[image: 아직 셔터 속도와 감도를 다루기 어렵다면 노출을 조절해 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사진의 느낌을 바꿀 수 있다. ]
아직 셔터 속도와 감도를 다루기 어렵다면 노출을 조절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진의 느낌을 바꿀 수 있다.
[image: 햇빛이 강한 대낮엔 건물 아래 쪽이 어두운데, 노출을 올려주면 적당한 밝기를 확보할 수 있다]▲햇빛이 강한 대낮엔 건물 아래쪽이 어두운데, 노출을 올려주면 적당한 밝기를 확보할 수 있다
[image: 역광에서는 과감하게 노출을 +1 이상 높여보자. 피사체의 디테일이 살아난다]
[bookmark: _GoBack][image: 역광에선 과감하게 노출을 ‘+1’ 이상 높여보자. 피사체의 디테일이 살아난다]▲역광에선 과감하게 노출을 ‘+1’ 이상 높여보자. 피사체의 디테일이 살아난다
스마트폰이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면서 이젠 누구나 손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인 세상이 됐다.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 갤럭시 S7 프로 모드와 함께 프로 작가가 된 기분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어떨까? 매일 보는 똑같은 풍경에서도 색다른 느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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